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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진 배경과 방법
가상시 평생교육진흥원은 시민 디지털 역량 교육의 운영 개선 방향을 찾기 위해 인터뷰 3명(20회 발언), 교육 만족도 설문 자유응답 120건, 선행연구 24편을 정리했다. 설문은 의견 유형이 정해진 80건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
2. 조사 결과 요약
핵심 메시지는 세 가지다. 수준과 속도를 나눠 운영한다, 수료 뒤 질문 창구를 둔다, 실습 환경과 시간대를 현실에 맞춘다.
세 가지는 인터뷰 발언 14회, 설문 55건, 선행연구 9편에서 공통으로 확인되었다.
3. 상세 결과 ① 수준과 속도를 나눠 운영한다
수강생은 «셋째 날부터 너무 빨라서 따라가기 힘들었어요»라고 말했다[I1]. 설문에서 내용·난이도 의견은 15건(18.8%)이었다[S1]. 선행연구에서 주 2회 집단의 수료율은 88%로 주 3회 집단 71%보다 17%p 높았고[P01], 수준별 반의 만족도는 4.3점으로 무작위 반 3.7점보다 0.6점 높았다[P02]. 느린 설명 집단의 과제 완료율은 81%로 빠른 설명 집단 63%보다 18%p 높았다[P03]. 다만 P01은 단일 지역 8주 과정, P02는 자체 제작한 진단 도구를 쓴 연구라 그대로 일반화하지 않는다.
4. 상세 결과 ② 수료 뒤 질문 창구를 둔다
수강생은 «막히면 물어볼 데가 없어요»라고 말했다[I2]. 설문 현업 적용 의견은 11건(13.8%)이었고 «한 달 뒤 사후 코칭이 있었으면 해요»(S-084)가 대표 의견이었다[S2]. 지원 창구 이용 집단의 6개월 후 AI 도구 사용률은 57%로 미이용 집단 29%보다 28%p 높았고[P13], 24시간 안에 답하는 체계를 둔 기관의 응대 소요는 1.8일로 4.5일보다 2.7일 짧았다[P14]. 커뮤니티 참여자의 월 평균 질문은 4.1건으로 비참여자 0.9건보다 3.2건 많았다[P15]. 모두 집단 간 비교이므로 창구가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는다.
5. 상세 결과 ③ 실습 환경과 시간대를 현실에 맞춘다
운영 담당자는 «컴퓨터실은 16석이에요»[I3], «야간반은 8시 30분에는 끝나야 합니다»[I4]라고 말했다. 설문에서 실습·사례는 17건(21.2%)으로 가장 많았고[S3] 시간·일정은 12건(15.0%)이었다[S4]. 1인 1대 환경의 실습 참여 시간은 42분으로 2인 1대 29분보다 13분 길었고[P06], 보조 인력이 있는 반의 회당 질문은 6.2회로 없는 반 3.4회보다 2.8회 많았다[P08]. 오후 8시 30분 이전에 끝난 반의 수료율은 84%로 이후 종료 반 66%보다 18%p 높았다[P11]. 컴퓨터실 자리 수는 발주처 자료의 20석과 운영 담당자의 16석이 달라 (확인 필요).
6. 제언과 추진 일정
① 수준별 반 편성과 진도 점검을 시범 도입한다. ② 수료 뒤 질문 창구를 열고 응답 기간을 정한다. ③ 야간 종료 시각과 실습 자리 수를 현장과 확정한다. 일정과 담당은 발주처와 협의 후 정한다 (확인 필요).
7. 한계와 확인할 사항
확인 필요 3건: 컴퓨터실 자리 수(20석/16석), 지난해 중도 탈락 수치(기억에 의존한 약 30%는 쓰지 않음), 중간 설문의 평가 반영 방법. 원문이 확인되지 않은 문헌 6편은 근거에서 제외했다. 설문에서 이번 보고서가 다루지 않은 의견은 25건(강사·진행, 교육장·운영, 교재·자료)이다. 설문 전체 평균 만족도는 3.7점으로 발주처 기준 4.0점에 못 미친다.




